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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치 중에서도 명물, 제주 갈치. 특히 갓 잡아 올린 은갈치는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뛰어나 미식가들의 입맛도 사로잡
습니다. 하지만 타 지역에선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산지의 그 맛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. 쿠팡 산지직송은 물류 혁신으로
이 문제를 해결합니다. 은갈치 본연의 맛 그대로를 식탁으로 들이죠. 제주 바다의 신선함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쿠팡 산지
직송 서비스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.

제주창해수산 문성익 대표님

“제주창해수산 대표 문성익입니다.

새벽에 배 들어오면 빨리 달려갑니다. 좋은 갈치 먼저 선점해야 되거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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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치는 신선도를 속일 수가 없어요. 만져보면 다 압니다.

다들 제주 생갈치 먹어보셨나요? 정말 부드럽고 단 맛이 살아있거든요. 생갈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, 육지로 보내려면 무조건 냉동
이었죠. 냉동하면 그 맛이 안 나니까 정말 아쉬웠어요.

‘아침에 잡힌 갈치가 하루 만에 서울로 간다?’ 상상만 했었는데, 그걸 현실로 만들어준 게 바로 쿠팡 산지직송이에요.



쿠팡 물류 네트워크 덕분에 (갈치가) 제주 산지에서 육지까지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신선하게 갈 수 있게 된 거죠. 이제 다음 날 아
침이면 육지 고객님들 식탁 위에 갈치 한 점 딱~ 올라가는 겁니다.

우린 이 생선들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든든하죠. 쿠팡 덕분에 제주 갈치한테 날개가 생겼습니다.

좋은 원물 고집하는 건 저희 자부심이에요. 이 마음 그대로 고객한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쿠팡한테 진심으로 고맙죠. 제
주 바다의 신선함 그대로 쿠팡에서 만나보세요!”

쿠팡은 지역 특산물의 맛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주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은갈치, 지금 바로 쿠팡에서 만나
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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